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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시따른군관계자들전혀잘못없어"

윤석열대통령은 12일비상계엄령선포와

관련, "비상계엄을준비하면서오로지 (김

용현 당시) 국방부 장관과만논의했으며,

군관계자들은비상계엄발표이후병력이

동지시를따른것인만큼이들에게는전혀

잘못이없다"고강조했다.또군병력의국

회투입은"질서유지를위한것"이라고설

명했다.

윤 대통령은이날 '국민께드리는말씀'

이라는대국민담화에서계엄령선포이유

에관해 "국정전반을보는대통령의입장

에서현상황에서이런조치가불가피했기

때문"이라고설명하면서이렇게밝혔다.

윤 대통령은 군 병력의 국회 투입과 관

련, "계엄선포방송을본국회관계자와시

민들이대거몰릴것에대비해질서유지를

하기위한것이지국회를해산시키거나기

능을마비시키려는것이아님은자명하다"

고강조했다.

이어 "오후 10시30분담화방송을하고

병력투입도 11시30분에서 12시조금넘어

이뤄졌으며, 1시조금넘어국회의계엄해

제결의가있자즉각군철수를지시했다.

결국병력이투입된시간은한두시간정도

에불과하다"고도했다. ▶관련기사 2면

아울러 "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

했다면평일이아닌주말을기해계엄을발

동했을것이다. 국회건물에대한단전·단

수조치부터취했을것이고,방송송출도제

한했을것"이라며"그러나그어느것도하

지않았다.사상자가발생하지않도록안전

사고방지에만전을기하도록했다"고전

했다.

대통령지시에따른군관계자들의선처

도당부했다.

윤대통령은"모두대통령의비상계엄

발표이후병력이동지시를따른것인만

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"고 말

했다. 이와함께공직자들을향해 "엄중한

안보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

안전과민생을지키는일에흔들림없이매

진해주시길바란다"고부탁했다.

이번담화는주요방송에서오전 9시42

분경시작해 10시11분경까지약 29분에걸

쳐중계됐다.

앞서윤대통령은비상계엄해제이후지

난7일에도대국민담화를한바있다.

당시윤대통령은 "비상계엄선포는국

정최종책임자인대통령으로서의절박함

에서 비롯됐다.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

결코 없을 것"이라며 "국민 여러분께 심

려를끼쳐드린것에사과드린다"고언급

했다.

한편법제처에따르면윤대통령은지난

10일국무회의를통과한법률안 21건과대

통령령(시행령)안 21건을이날재가했다.

법제처로이송된안건들가운데법률안은

국회로넘어가고,시행령은통상 3~4일뒤

공포된다. 이주형기자

한미공군이긴밀한공조로적의어떠한군

사도발에도국민을지킬수있는연합방위

태세를유지하기위해지난 9일부터 13일

까지 중원기지에서 '쌍매훈련(Buddy

Squadron)'을하고있다. ▶관련기사 4·5면

쌍매훈련은한미공군대대급부대가함

께비행하며연합작전수행절차를숙달하

기위해 열린다. 한미 공군이 전투조종사

기량을연마하고우호를증진하고자 1997

년부터실시하고있다.

이번훈련에는공군39비행단(39비) 159

비행대대와미공군8전투비행단80비행대

대가참가했다.

전투기는유사기종인KF-16과 F-16이

투입됐다. 한미 공군은방어제공(DCA),

근접항공지원(CAS),실무장폭격등을집

중훈련중이다.

이현철(대령) 39비 항공작전전대장은

"한미공군이같이임무를수행하며하나

된팀워크를발휘하고있다"며 "쌍매훈련

을통해한미는 '원팀(One-Team)'으로

서 연합작전 능력을 높이고 흔들림 없는

대비태세를유지하겠다"고말했다.

김해령기자

한미공군, 쌍매훈련전개연합작전능력향상

공군39비행단KF-16전투기가11일중원기지에서전개된 '2024-7차쌍매훈련'중연합실무장폭격을위해출격하고있다.한미공군은이날사격에서임무를나눠수행하며GBU-12공대지유도폭탄을투하해가상

표적을정밀타격했다. 양동욱기자

39비 159대대-미8전비80대대

방어제공·실무장폭격등집중훈련

윤대통령대국민담화 "군병력국회투입은질서유지위한것"

윤석열대통령이 12일 용산대통령실에서대국민

담화를하고있다. 대통령실제공


